
정책제언

◎ 충남도 내 인구감소 지역은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한 지역 소비 소실액 상쇄를 위해 관광 기반시설
(교통, 숙박, 편의시설 등) 강화,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및 관광상품 다변화, 관광 명소 개선, 
지역 간 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 필요 

◎ 특히, 관광객 소비 진작을 위한 전략(지역 음식 등 먹거리, 문화체험 및 액티비티, 특산품 및 기념품 개발 등)에
중점을 둘 필요

관광객 유입 및 소비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및 특화 콘텐츠 확충

◎ 지역 소비 대체 효과는 당일 관광객보다 숙박 관광객이 높게 나타남으로,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
숙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지원 방안 필요 

◎ 야간관광 인프라 개선,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, 야간관광 활성화 규제 및 정책지원 등

 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구상

◎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소비 상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객 재방문율을 높이고 나아가 
관계인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 필요 

◎ 관광객과 지역이 지속적인 연계를 가질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체류형 체험 관광
(농어촌관광, 생활관광, 워케이션 등) 지원 확대 등

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방문 관광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계획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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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비 위축과 

관광객 유치의 상쇄 효과

배경 및 목적

인구감소지역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출생률, 고령인구, 유소년인구,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하여 「국가
균형발전특별법」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하며, 충남에는 총 9개 지역(공주시, 보령시, 논산시, 금산군, 부여군, 
서천군, 청양군, 예산군, 태안군)이 포함

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손실을 상쇄하는 방안으로 관광객 중심의 방문자 경제(visitor economy) 확대 등 ‘관광 진흥’이 현실
적이며 대표적인 전략으로 대두

향후 인구감소로 상실될 지역 소비 규모를 관광객 소비로 대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현시점의 역량 진단 필요

충남도 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관광객 방문 및 소비에 따른 지역 소비 축소 상쇄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
하는데 초점

※ 해당 분석은 시기상 코로나19 등 환경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정책 참고용으로만 활용 바라며, 향후 시계열적 추적 및 지속적 데이터 관리 필요 

※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향후 관광객 수 집계 방식의 체계화 및 고도화,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비데이터 확보 및 분석 등 필요

(주의사항)



◎ ‘20~’22년 사이 관광객 유입 및 소비로 주민 감소에 따른 지역 소비 소실액 상쇄 효과 연도별 차이 확인
- ’20~’21년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구감소지역 모두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여 실제 인구감소에 따른 관광 소비 대체 효과 미발생

- ’21~’22년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관광객이 증가하여 주민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를 충족 (충남도 평균 732.5%, 인구감소지역 평균 655.6% 수준)

◎ 21~’22년 사이 인구감소지역 중 공주시, 논산시, 보령시, 부여군, 서천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주민 소비 대체 필요 관광객 수를 초과 달성

◎ 다만, 청양군과 태안군은 관광객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향후 관광 소비 대체 효과에 대한 전략적 검토 요구

◎ 기타 지역 중 계룡시, 홍성군은 지속해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며, 특히, 홍성군은 인구 및 관광객의 중복 감소에 따른 지역 소비 대체
관광객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정책 대응 필요

충남 관광객 수 증감량1) 대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내 소비 대체 필요 관광객 수2) 비교(명)

충남 인구감소 소비 대체를 위한 관광객 수
시군별 관광객 수 증감량과 
주민 소비 대체 필요 관광객 수

◎ ’20~’22년 사이 충남의 전체 인구1)는 평균 287.5명 증가하였으나, 인구감소지역 9개 시·군은 평균 843명 감소
◎ ’20~’21년 주민 1인당 연간 지역 내 소비액은 충남 평균 5,282,874원이며, 인구감소지역 9개 시·군 평균 4,502,805원으로 
인구감소지역 소비액이 낮게 도출

◎ ’21~’22년 주민 1인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는 충남도 평균 66.3명(숙박 15.7명, 당일 50.6명), 인구감소지역 평균 56.6명
(숙박 13.4명, 당일 43.2명)
- ’21~’22년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1인 소비 대체를 위한 관광객 수는 보령시(72.1명, 80.7명*), 논산시(71.6명, 80.6명), 태안군(62.2명, 69.7명) 순 * (’21년도, ’22년도)

◎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는 전국 및 충남도 모두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(한국관광 데이터랩)

충청남도 인구증감 현황 및 주민 1인당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

1) 지역주민의 총소비 지출액 X 지역 내 소비 비율
- 지역주민의 총소비 지출액 = 전국 소비 지출액(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계정>국민소득통계>민간최종소비지출) X 전국 신용카드(신한+BC) 지출액 대비 지역주민의 카드 소비액 비율 
- 지역 내 소비 비율 = 전국 신용카드(신한+BC) 소비액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신용카드 소유자가 소비한 총 금액의 비율 (※ 본 분석에서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가용 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
전체 ’21년을 기준으로 함)

2) 일반적으로 통계청(http://kosis.kr)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, 본 분석에서는 편의상 ‘충남통계연보’ 자료 활용
※ 본 분석에 사용된 2개 카드사(BC, 신한)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국 소비 지출액의 약 15.4%, 국내 25개 신용카드 매출액의 약 16.4%의 비중(‘21년 기준)으로서 지역주민의 카드 소비액 및 
비율은 추정된 값임 (현금, 지역화폐 등 소비 형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 감안) 

3) 충청남도 방문 관광객의 1회 평균 소비액(원)
- (2020년) 숙박: 128,000, 당일: 65,000 
- (2021년) 숙박: 137,000, 당일: 62,000

◎ 관광 등 방문경제 활성화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 감소에 따라 소실되는 지역 내 소비액을 관광객 지출로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

인구감소 소비 관광 대체 효과란?

주민 1인당 
지역 내 소비액(A)

지역주민의 
지역 내 소비액1)/
주민등록 인구수2)

1회 평균 
관광객 소비액(B)3)

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
‘국민여행조사’ 기준 

해당 지역 소속 광역지자체의 
‘1회 평균 여행지별 국내
(숙박/당일)여행 지출액
(여행경험자)’

주민 1인당 지역 내 
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(C)

주민 1인당 
지역 내 소비액(A)/

1회 평균 관광객 소비액(B)

숙박/당일 
여행횟수 비율 적용 관광객 수

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
‘국민여행조사’ 기준 

해당 지역 소속 광역지자체의 
여행지별 숙박/
당일 여행 횟수 비중

1) 충남통계연보(2021, 2022)     
2) 숙박/당일 여행횟수 비율을 적용한 관광객 수로 충청남도 방문 관광객 비중은 숙박 41.2%, 당일 58.8% (’20년 기준), 숙박 37.5%, 당일 62.5% (’21년 기준)

1) 관광지 개소 및 관광객 수는 ‘충남통계연보’ 자료 활용, 관광객 증감은 집계 관광지 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이므로 해석에 주의 요망
2) 인구감소(명) X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(명) (※ 소수점 반올림하여 명으로 환산)

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액 및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(명)2)주민 1인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

인구감소지역 9개 시·군
(공주, 보령, 논산, 금산, 부여, 서천, 청양, 예산, 태안)

평균 56.6명 (숙박 13.4명, 당일 43.2명)

충청남도 평균

평균 66.3명 (숙박 15.7명, 당일 50.6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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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 1인당 
지역 내 소비액

지역 ‘20~’21년 ‘21~’22년

천안시 -2,504,465 734,700

공주시 -1,168,903 234,123

보령시 -894,288 494,384

아산시 -1,748,587 661,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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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 -10,580 -287

당진시 69,704 34,427

금산군 -132,412 65,683

부여군 -1,439,860 318,868

서천군 -1,599,709 376,561

청양군 -554,183 -178,309

홍성군 -113,349 -152,382

예산군 -1,365,069 36,924

태안군 -558,365 -45,757

지역별 관광객 수 증감량(명)

계룡시

당진시

서산시

아산시

※ 단, 공주시, 논산시, 보령시, 부여군은 집계 관광지 확대로 인한 관광객 수 증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결과 해석에 주의 필요
※ 금산군, 예산군, 태안군은 ‘21~’22년 사이 인구 증가로 지역 소비 소실 대체 관광객이 요구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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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도에 음영이 들어간 지역은 
인구감소지역을 의미

* ‘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
지역이나 연도는’ 
해당 기간 인구 증가로 인해 
지역 소비 소실 대체 관광객이
요구되지 않음을 의미

숙박(’21)
당일(’21)

숙박(’22)
당일(’22)

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비 대체 필요 관광객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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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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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(’21)
당일(’21)

주민 1인당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

인구감소지역


